
일본 - 미국의 나노테크놀러지에 의한 섬유가공기술 도입 

 

일본의 유니티카는 미국의 나노텍스사가 세계에서 최초로 섬유가공에 응

용한 “나노텍스” 가공기술을 도입하였다고 발표하였다. 

이 가공기술은 1m의 10억분의 1인 나노(nano)의 영역에서 분자를 조작하여 

물질을 개질할 수 있으며, 면, 모, 견 등의 천연섬유뿐 아니라 폴리에스터, 

나일론 등의 합성섬유까지 광범위하게 응용할 수 있다. 또한 현재 사용되고 

있는 염색가공시설을 이용하여 대량생산이 가능하므로, 새로운 시설투자 없

이도 폭넓은 분야와 용도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. 

지금까지의 각종 섬유가공에서 기능이나 감성을 부여하려면 바인더(binder)

나 코팅(coating)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원하는 약제를 천의 표면에 묻혔기 

때문에, 여러 번 세탁을 하면 효과가 떨어지는 결점이 있었다. 그러나 이 가

공은 나노테크놀러지에 의하여 약제를 섬유에 직접 또는 상호 영구결합시키

게 되므로 내구성이 뛰어나게 좋다. 

이번에 도입된 기술인 “나노펠”, “나노드라이”, “나노터치”의 3개 기술이다. 

“나노펠”은 발수(撥水), 발유가공으로 천연섬유뿐 아니라 합섬에도 유효하다. 

“나노드라이”는 내구성 친수(親水) 연속가공으로, 50번 이상 가정세탁에도 기

능이 잘 유지되며, 특히 합섬의 의류용 소재에 적합하다. “나노터치”는 합섬

을 셀룰로스로 합성·피복(被覆)하는 가공으로, 합섬의 단점으로 알려져 있는 

번쩍이는 현상을 죽이고, 부자연한 차가운 촉감을 부드럽게 하고, 소수성(疎

水性)을 친수성으로 만들어준다. 

또한 나노텍스사는 또 하나의 “나노케어” 기술을 몇몇 방적회사와 협의중

이라고 한다. “나노케어”는 면의 형태안정가공으로서, 많이 세탁하여도 치수

나 형태가 잘 유지되므로 미국의 팬츠 시장에서는 “이 가공을 하지 않으면 



안 팔린다”고 할 만치 인기를 끌고 있는 가공기술로 알려져 있다. 


